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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예산 상임위 날치기 처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 10억원을 원안대로 단

독 날치기통과시켰다. 시작부터가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일방적, 비민주적인 과

정이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올해 국정조사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군의

설계가 유효함을 꿰맞추기 위해 의도적인 조작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2011년 여야 합의위반이며 제주도민에 대한 도전이

다. 또한 공사시작 이후 총체적 설계오류, 케이슨 공사 부실 논란과 많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 없이 예산을 쏟아붓기 위해 날치기를 감행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어제도 공사도중 항해사 1명이 사망했는데, 예인선이 바지선을

끌던 중 끊어진 로프가 덮쳤기 때문이었다. 올해 3월에도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어선 3척이 침수․침몰되었고, 최근 2012. 11. 26.에도 공사

선박과 케이슨이 충돌하여 침수되었다. 이 사고들은 ‘무조건’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밀

어붙이며 안전을 무시한 밤샘공사 등을 하면서 예고된 인재였다.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강행만을 목표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새누리당은 스스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목소리에는 조금도 관심

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통합당 또한 날치기 통과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남아 있는 예결특위 및 본회의 과정에서 공사중단, 예산삭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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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새누리당

의 행태를 규탄하며,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